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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15일뉴욕의 센트럴파크 무대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오전 맨해

튼 센트럴파크의 야외공연장

인‘럼지 플레이 필드’에서 진

행된 서머콘서트 시리즈의 오

프닝 무대를 장식했다. ABC방

송 아침프로그램‘굿모닝 아메

리카’(GMA) 주최로 8월까지 

매주 한 팀씩 공연하는 야외공

연 프로그램의 첫 테이프를 끊

은 것이다. 

최대 5천 명을 수용하는 공연

장은 다양한 피부색의 팬들로 가득 찼고, 방탄소년

단은 신곡‘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

와‘불타오르네’(FIRE) 2곡을 선보였다.

방탄소년단이 맨해튼의 랜드마크인 센트럴파크를 

찾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원 일대는 이른 새벽

부터 들썩였다. 방탄소년단의 세계 각지 공연장마다 

단골로 등장하는‘텐트촌’도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

냈다. 2곡의 짧은 공연임에도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직접 눈

으로 보기 위해, 센트럴파크 일

대에는 일주일 전부터‘노숙 행

렬’이 이어지면서 화제를 모았

다. 비가 내리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두꺼운 옷

과 우산·비옷으로 무장한 팬

들의 모습이 언론에 소개되기

도 했다

지난달에도 NBC방송 간판 

코미디쇼‘새터데이 나이트 라

이브’(SNL) 출연을 앞두고, 방

청권을 얻으려는 팬들이 번잡

한 맨해튼 미드타운 스튜디오 일대에서 일주일 가까

이 장사진을 이루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4~5일 로스앤젤레스 로즈볼 스

타디움, 11-12일 시카고 솔저 필드, 18-19일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 공연으로 북밈 공연을 마무리 

했으며 다음달 1일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 7일 

프랑스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 공연을 앞두고 있다. 

BTS 보려고 뉴욕 팬들 ‘밤샘노숙’

가수 헨리(30·사진)

가 배우로 미국 활동

에 나섰다.

헨리의 소속사는 14

일“헨리가 지난 3일

부터 7일까지 진행된 

영화‘어 도그스 저

니(A Dog’s Journey)’

의 시사회 및 프로모션에 참여하며 할리우드에 

입성했다.”고 밝혔다. 이어“헨리가 관객과의 대화

(GV)를 비롯해 KTLA의‘Morning News’에 출연

해 영화를 소개했다”면서“헨리는 현재 미국에서 

진행될 차기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 도그스 저니’는 헌신적인 개가 인간의 삶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는 모습을 개의 관점

으로 담아낸 가족 영화다. 2017년‘어 도그스 퍼퍼

스(A Dog’s Purpose)’후속작으로, 데니스 퀘이드

(65)가 다시 한번 주연을 맡았다. 이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끄는 엠블린엔터테인먼트가 

제작을, 미국의 유명 TV 시리즈‘모던 패밀리’의 

게일 맨쿠소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헨리는 이 영화에서 트렌트 역을 맡아 연기했다.

헨리는 앞서 중국에서 영화‘정도’(征途)에 출연

한데 이어 할리우드 영화까지 출연, 한국을 기반으

로 해외를 넘나들며 다양한 행보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헨리, 배우로 
본격 미국 활동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허리 

디스크까지 치료하며 현역으로 

입대했던 그룹 2PM의 멤버 옥택

연(31·사진)이 16일 전역했다.

옥택연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소재 백마부대에서 20개월의 군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옥택연은 영

주권을 포기하고 허리 디스크로 

대체 복무 찬정을 받았다. 하지만 군에 입대하기 위

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지난 2017년 9월 육군 

현역으로 자원입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전역 당일 약 400여 명의 팬들이 부대 인근에 모여 

옥택연의 전역을 축하했다.

옥택연은 팬들에게“오늘 아침까지 기상나팔을 들

어서 그런지 (전역이) 실감이 안난다”면서“내일 아

침에 기상 나팔을 안 듣고 알람

을 들으면 실감이 날 것 같다.”

고 전역 소감을 말했다.

옥택연은 복무 기간 동안 다

양한 병영활동에 나서는 등 성

실 복무를 인정받아 최근 병무

청으로부터 모범병사 표창을 받

기도 했다.

옥택연의 소속사는 향후 계획

에 대해“전역 후 2PM 멤버이자 배우로 한국과 아시

아를 넘어 전 세계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옥택연은 2008년 2PM 싱글앨범‘Hottest time of 

the day’로 가요계에 데뷔한 후‘신데렐라 언니’‘드

림하이’‘후아유’등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배

우로도 활동 했다. 

미 영주권 포기하고 입대했던 옥택연 전역


